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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없는 복지 정책    17-04-21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흑백간의 소득 불균형을 조야에서 풀어야 할 큰 숙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그의 재임 중에 다른 어떤 대통령의 8년 임기 동안 보다 가장 저조한 경제발전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 연간 경제성장은 2%를 밑 돌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은 그런 현상이 근대 정치의 공통적인 소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체재하에서는 인종이나 사회계층에 상관 없이 모든 시민은 다 같은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득표성 인기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지름길은 마구 퍼주는 정부의 복지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본주의라는 것이 경제 지식이고 올바른 견해입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답시고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바뀌는 행정부에 상관 없이 미국 정부는 22조 달러의 자금을 빈곤 퇴치를 위하여 투입했지만 흑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는 추호의 효과도 없었습니다. 1987년 이후 흑백간의 소득 차이는 개인당 평균 $10,000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퓨 연구원 ( Pew Research Center)의 자료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절한 숫자로 계산했을 때 흑인의 개인당 연 소득은 1984년에 $7,150였습니다. 그것이 2011년에는 $6,446로 줄었습니다. 정신병을 규정한 아인쉬타인 박사의 언급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 병을 규정하기를, “똑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정신 상태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흑인의 생활을 향상 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못했으면 이젠 근본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흑인들에게 경제적인 자유와 자본주의를 주입시키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새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는 흑인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합니다. 요는 정부의 선심적인 복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창의와 창업을 정려 하려는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생선을 주던 정책을 근본적으로 버꿔서 이젠 낚싯대를 주고 낚시질을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와 자본주의를  주입시키는 새 정책일 것입니다. 탐 사웰 (Tom Sowell), 월터 윌리암스 (Walter Williams) 같은 흑인  경재학자들은 줄기차게 흑인들에게 퍼부어 주는 선심 복지를 지양 할 것을 정부에 호소해 왔습니다. 선심 복지는 흑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하려는 의욕을 부추기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무노력 복지금에 의존하게 해서 흑인들을 게으르게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흑인들로부터 대대적인 지지를 잃은 트럼프 행정부인만큼 선심 복지를 과감히 고쳐서 흑인들에게 창의력과 자립 정신을 고취시켜 보면 현 행정부는 흑인들의 지지를 더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    
